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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니엘 5장

벽에 쓰인 글씨

왕께서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손가락이 나

와서 이 글을 쓴 것

입니다. 기록한 글자

의 뜻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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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귀족 천 명을 초대하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던 금 그릇, 은 그릇으로 모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왕궁의 촛대가 있는 맞은편의 1)분벽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벨사살 왕은 너무 두렵고 놀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에 있는 점치는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내게 그 뜻을 알려주면, 내가 그 사람을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여 주리라.”

그러나 그 글의 뜻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왕의 어머니가 와서 말했습니다.

1)분벽: 하얗게 칠한 벽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무엘상 2:3) 

성 암 송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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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의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분명 이 글의 뜻을 알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말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자주 옷과 금 사슬을 주고 너를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이리라.”

“왕이시여! 왕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7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왕께서는 마음을 높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전의 잔과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왕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기록한 글자의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말을 들은 벨사살 왕은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주며 다니엘을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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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벨사살이 지은 죄는 무엇인가요? (다니엘 5장 
22~23절 말씀을 찾아 읽고 적어 보세요.)

교만한 벨사살 왕 앞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썼습니다. 이 글씨를 다니엘이 읽고 해석하였는데, 
아래에서 서로 연결하여 보세요.

교만했던 벨사살 왕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메네	

데겔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교만한 벨사살 왕

                 벽에 쓰인 글

벽에 쓰인 글을 읽은 것 벽에 쓰인 글을 해석한 것

하나님이          자를 대적하시되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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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질문을 읽고 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나의 각오를 적어 봅시다.

                 마음과 행동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나의 각오

나의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할까요? 나의 마음과 행동을 저울에 달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저울질하시고 지켜보십니다.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

지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성경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잘 듣습니다. (           )

◎ 말씀 시간에 배운 것을 실천합니다. (           )

◎ 선생님과 웃어른에게 인사를 잘합니다. (           )

◎ 날마다 말씀을 꼭 읽습니다. (           )

◎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

◎ 다른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           )

◎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           )

◎ 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

하나님을 기쁘게 함.

예 (           )개 아니요 (           )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무엘상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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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5장 30절에서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당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이미 예언한 대로 기원전 536년에 메

대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성경이 말하는 벨사살 왕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벨사살이란 이름은 다니엘서에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역사를 기록한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조차도 벨사살에 대해서는 기록하

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다니엘서는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876년 로렌스가 발견한 서판에서 나보니두스가 통치하는 중에 마지막 10년을 테마란 곳에서 보내면서 그의 아들

인 벨사살이 바벨론 궁을 지키며 바벨론을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말했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나라의 셋째 자리를 주겠다는 것은 아버지인 나보니두스가 첫째이고, 벨사살

이 둘째요, 다니엘이 그 다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말하는 벨사살에 대한 기록은 사실임이 입증됐습니다.

벨사살 왕에 대하여




